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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실제로 다시 변화해야만 합니다.
사순절에 단장님께서 보내 주신 편지.
2026-2-23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아들딸들을 지켜 주시기를!
며칠 전, 우리는 사순 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몇 주간에 걸쳐 교회의 전례는 우리가 하느님께 "부서지고 꺾인 마음"(시편 51,19)을 청하도록,동시에 그분의 무한한 자비를 믿고 의탁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시기는 그리스도를 다시 삶의 중심에 놓고, 온 세상이 정화되어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열망을 더욱 불태우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마음이 잘 준비된 상태로 이 전례 시기의 은총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더욱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 호세마리아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점점 더 너그럽게 응답하면서 사순 시기를 살아가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다시 변화해야만 합니다. 더욱 성실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은 줄어들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커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요한 3,30)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 58항).
사순 시기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이 시대에 특별히 필요한 절제의 한 형태를 제안하십니다. "우리 모두 말을 아끼고 친절함을 키우는 법을 배우도록 노력합시다. 가정에서,친구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소셜 미디어에서,정치적 토론에서, 언론 매체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증오의 말들이 희망과 평화의 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사순절 메시지).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환경에서 일치의 도구가 되고,평화와 기쁨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고자 힘쓰면서, 교황 성하의 이 바람에 우리도 함께 동참합시다.
아시다시피, 지난 16일 저는 교황님을 만나 뵙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교회와 온 세상을 위한 그분의 봉사 직무 위에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께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온 마음의 사랑을 담아 여러분께 축복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페르난도
로마, 2026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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